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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건축가들이 공공에 해야 할 일은 우
리 일을 통해“현명함”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건축은 여느 미술
품처럼 개인소장 하기엔 매우 힘든 영역이다. 언제나 공공과의 관계를 갖
게 되고, 다양한 절차를 갖게 마련이다. 이때 우리의“현명함”은 세상에
건축의 의미를 심게 될 것이며, 우리의 역할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각
자 갖고 있는 소질과 방향을 개발하여, 공공에“현명함”으로 되돌려 주어
야 할 것이다. 
건축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한다. 실행하는 과정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현명한 최종 결과물을 위해, 지치지 말고“현
명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작은 내용도 좋다. 하나라도 좋다. 무엇이든 의
미 있는 현명함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야 한다. 

시간이 흐를 것이고, 교육이 바뀌고 있고, 건축가가 바뀌고 있다. 새로운
건축을 위한 인적자원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 생각한다. 또 다행스럽게
도 건축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이 이제 점점 바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건
축기본법’,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입안중)’등이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질 채비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건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좋
은 환경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한다. 

항간에 건축가는‘비싸다’, ‘고집이 세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답답하
다’등의 평이 있지만, 이제 우리에겐‘현명하다’, ‘믿을 만하다’, ‘무언가
다르다’,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식의 표현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느끼고 있다.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환경 탓에서 벗어나 이제 새롭고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찬 건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건축가들의 임무가 다시 새
롭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에 현명함을 제공하는 건축가”나는 이런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프로필 profile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보고와 숭실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이선구 교수에게 배웠고, 졸업 후 범아건축에서 근무하였다. 범아건축의
김종근 회장의 지원으로 영국 AA School DRL의 Patrick Schumacher에
게 배웠고, 한국에서 건축가 유 걸 선생을 도와 아이아크를 개설해 공동
대표로 10년간 근무하였다. 

2010년 PARKiz architects Inc.를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2010년 경
기도 건축문화상 금상을 받았고, 건교평 2011 상시제안과제에“실내환경
조절용 샤프트 시스템”이 선정되어 2013년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건축
뿐 아니라 친환경 관련 특허와 제품 등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통해 사
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으며, 평촌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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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95년부터 실무를 하였으니, 이제 16년차 건축가라 할 수 있다. 금
년도에‘2011젊은건축가’로 선정되어, 주변에 많이 공개되었고, 이를 통
해 여러 이야기도 들었다. 금번 수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두 가
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건축가’란 타이틀에 대한 것인데, 나는 그간‘건축가’란 용어
의 사용을 아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내 스스로‘건축가’라고 부르는 것이
못내 어색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축가들은 지금도 대단한 분들이란 생각
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가라 함은 내가 나를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이 나
를 건축가로 불러줘야 받을 수 있는 칭호로 생각하였는데, 금번 수상을
통해 내가 나를 향해‘건축가’란 호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편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젊은’에 관한 것이다. 금번 수상 후, 내 친구들은“축하한다.
그런데 젊은 건 아니잖아?”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젊은~ 이란 용
어의 상을 받은 것이 부러워”라는 친구도 있었다. 내 나이 또래의 친구
들은 이제 중역으로 승진을 하거나, 곧 다른 방향의 무엇을 준비해야 하
는 시기에 있는데, 이제야 공식적으로‘젊음’을 인정받은 것 같아 참 감사
하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전도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간 내가 해온 건축 작업을 무어라 한마디로 정의하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나의 건축을 정리해 둔 것이
있긴 하다. 그런데 정리해둔 나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
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젊은’건축가니
까....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보다 잘 정련될 것으
로 생각하였다. 대신에 2011년 한국에서 건축가들의 사회적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였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젊은’건축가니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 믿으면서…

내가 건축가의 호칭을 아껴왔던 것처럼, 건축가들은 그간 사회에 크고 작
은 공헌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독일 산업시대의 공
작연맹의 일들을 처리한 건축가들부터 현재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건축가들... 또, 동네의 작은 생활환경을 구축하면서 지내는 건축가들 등
모두 자신의 활동 범위 내에서 사회와 공공에 필요한 일들을 어려움 가운
데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업역 간 힘의 논리에 의해 괄시를 받
기도 하고, 계약상 수임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도 하
였다. 내부적으로는 굴곡진 역사와 출신에 따른 혼선으로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어색한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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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AIA는 1997년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U.C. Berkeley에서 수학
하였다. 이로재, Steven Holl Architects, Rafael Vinoly Architects 에서 실
무를 하고, 현재는 전숙희와 함께 WISE 건축을 운영하고 있다. 
전숙희, AIA는 1998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Princeton University
에서 수학하였다. 이로재, Gwathmey Siegel & Associates Architects 에
서 실무를 하고 현재는 장영철과 함께 WISE 건축을 운영하고 있다. 

WISE Architecture는 2008년 뉴욕 사무실을, 2010년 서울 사무소를 열
어 건축작업을 하고 있다. 근작으로 서울에 Y House와 뉴욕에 Chester-
field Penthouse를 완성하였다. 현재 여러 집단과 연결되어 건축 놀이 활
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통인동 이상의 집 건축작업 및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는 Mobile Gallery 등을 기획, 전시하였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당
선되었다. 2010 여름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워크숍, 2011 겨울 SAKIA
워크숍에서 튜터로 참여하였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출강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장영철, 전숙희
Young Jang, Sook Hee Chun / Wise architecture

2008년 10월 전 세계가 뉴욕 발 금융위기로 휘청거릴 때 우리는 뉴욕에
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이 마치 사람들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던 때입
니다. 그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건축과 도시를“Bigness”하게 만드는 것
이 새로운 부와 시장을 개척하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반대
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Smallness”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작업을 시작
했습니다. 

Smallness가 바라보는 관점이란 삶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 일상의 비범
함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각성된 일상에는 일상의 편안함,
여유로움, 통찰력이 있는, 구매가 가능한(insightful & affordable) 등의 의
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료를 찾으러 시장에 나갑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손이 만드는 것
입니다. 우리는 디테일을 고안할 때 제품 카탈로그나 샘플을 뒤지기보다
는 직접 시장이나 공장에 가서 손으로 만져보고 이것저것 끼워 보면서 디
테일을 고안합니다. Smallness는 이렇게 물질성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Smallness는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가의 개입을 통해 스스로 기
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건축가가 프로그램의
기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가가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의 무대는 도시
속의 어딘가가 되겠지요. 건축가가 직접 개입한 프로젝트가 도시상에 놓
일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공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성은 건
축가가 작은 규모로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
니다. 

이러한 공공적인 가치는 지난 20년간 거대 건축의 자본화 과정에서도 지
속되어 왔습니다. 거대 도시와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허덕거리는 성과위주
의 위정자들과 거기에 기생하는 건축자본들, 그리고 그 욕망에 야합하는
야심만만한 건축가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그 도시 안에서 항상 그리고 앞
으로도 존재할 일상적인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Smallness는 프
로젝트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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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말할 때 언제나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장소와 공간이
다. 사실 이 둘을 빼놓고는 건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많은 이론가들
과 건축가들이 장소 만들기에 대하여 여러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대개는
특별한 장소와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할 뿐 일상의 소소한 공
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분야
에서 일상과 장소성의 중요성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이제 건축이 다루
고 만들어 내는 공간과 장소 역시 건축가만의 문제나 건축적 미학을 넘어
우리 삶 저변에 짙게 깔린 일상의 문화 현상을 말해야 한다. 일상 속 다양
한 장소의 즐거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 건축이 만들어내는 장소는
장소 자체가 도드라지는 그림(positive)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행위와 활동
의 배경(negative)이 되기도 한다. 공간과 장소는 때로 정치가의 고담준
론보다도 더 큰 정서적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면서, 주변의 풍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힘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동네의 아이콘 -비워진 공간에 골목 풍경 만들기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을 흔히 공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들
보다 동네에서 매일 마주치는 건축물이 훨씬 더 공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축은 지어지는 순간 익명의 대중에게 무차별적
으로 공개되는 가장 공공적 가치를 가진 인공물이기 때문이다. 보통 건축
에서 공적인 역할은 주로 공공 프로젝트이거나, 극장, 공연장, 미술관 등
여러 문화시설과 대규모 건축물만의 몫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일상과
떨어진 예술의 전당이나 현대미술관은 매일 찾아가는 곳이 아니다. 

지하철 출입구 번호와 아파트 브랜드의 이름에 익숙한 우리에게 동네 건
축이 없다. 아무리 규모가 작고 그저 동네에서 매일 지나치는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존재로서 공인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평범하지만 잘 설
계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의 목소리와 색깔을 지닌 건축과 장소를
우리는 동네 어귀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조건 내
에서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공간을 구성하려 한다. 동네에서 건축공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고유한 장소의 가치와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
것은 우리 동네의 즐겁고 익숙한 아이콘이 된다.

멈춰진 장면에 에너지 더하기
- 촉감+감성으로 재료의 솔직한 표현

최근 사무실에서 재료 자체의 솔직한 표현과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실험을 하고 있다. 건축물(建築物) -건축이 아닌- 이란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현실적 바탕 위에 지어지는 실질적인 작품이다. 왜냐하면 물성을 가
진 많은 재료들이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서 물리적으로 작용하여 튼튼한
기초 위에 한층 한층 지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종이나 스티로폼으로 만든
모형이나 현란한 느낌의 3차원 컴퓨터 이미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
큼 생생한 감동을 전해준다. 

재료마다 물성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 단위재가 모여 구성된 패턴과, 물
성 자체의 질감으로 만들어지는 재료의 솔직한 표현은 우리의 촉감과 감
성을 자극하며, 건축물의 진정한 모습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
재료가 지니는 일차적 느낌을 넘어 작은 차이와 변화가 중요한데, 이는
보는 이의 시점과 거리에 따라 물성과 크기의 다양함이 생성되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움직이지 않는 건축물에 에너지를 더하여 즐겁고 다양한
모습이 만들어진다. 

도시/자연 속 시야의 다양한 깊이 확보

시선을 중심으로 경계의 확장과, 비워진 공간의 유동성이 가지는 잠재력
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창문은 그저 안과 밖을 시
각적으로 혹은 환기를 위해 연결하는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분법
적인 건물의 두꺼운 벽 안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도시와 거리, 내가 살
고 있는 동네와 자연,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금방 잊힌다. 건축물을 통해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시선의 깊
이로 일상의 도시와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을 투영해
보면 어떨까? 건축물의 위치, 프로그램, 규모에 상관없이 건강한 도시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 다니는 가장 익숙한 동네 골목길에서 시작해 보
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들, 주변 도시와 풍경, 그리고 그 변화들을 느
끼며 몸을 움직여 보자. 벽들의 틈과 창문을 바라보자.

프로필 profile

김창균은 1971년생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해병대사령부 건축설계실, 에이텍건축 등에서
건축설계뿐 아니라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며 실무경험을 쌓았고, 2006년
(주)리슈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를 거쳐 2009년 ㈜유타건축사사무소를 개
소하여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건축사이고 주요작품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미디어센터와 정문, 삼청동 가압장, 남산 공원화장실, 상상어린이공원 화
장실 등이 있다. 

Kim, Chang Gyun 

Kim Chang-gyun was born in 1971 and earn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Seoul. He built
his professional career including at the office for architectural design
at the Marine Corps headquarters, and at Atech Architects. He
opened UTAA Architects in 2009 after serving as co-representative
at Richue Architects. His major works include the Media Center and
the front gate of the University of Seoul, the Samcheong Booster
Pump Station, the public restroom project at Namsan Park, and the
public restroom project at Sangsang Children’s Park.   

Creating places for pleasant daily life
Spaces and locations are indispensible elements when it comes to
architecture. In fact, architecture cannot exist without the two
elements. Although many architects and theorists voice their
opinions on creating places, most of them just stress the importance
of special places and spaces, but fail to pay attention to small
spaces for everyday life. However, there has recently been a
growing effort to shed new light on the importance of places of daily
life in various fields. These days, architecture should address the
cultural phenomena of everyday life, reaching beyond the matters of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aesthetics. It is a time to take an interest
in pleasure of various places in daily life. Places created by
architecture can make the places stand out or serve as
backgrounds for various acts and activities. Spaces and locations
can sometimes exert more emotional strength than politicians’
speeches. They have the potential to bring us joy and impression
and even change the landscapes of our surroundings. 

Icons of our neighborhood - providing unique characteristics
in empty spaces 
Entertainers, famous sports stars and other celebrities are often
called public figures. In my opinion, however, architectures and
buildings we see every day in our neighborhoods are closer to the
meaning of public figures. This is because architectures are artifacts
holding the greatest public values and which are indiscriminately
open to the anonymous public the moment they are completed.
Usually, we consider that public projects - cultural facilities such as
theaters, performance venues, museums or large-scale
architectures - are responsible for public roles in architecture.
However, the art center and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away
from our daily lives are not places we routinely visit. 

There is no neighborhood architecture for those of us who are
familiar with the exit numbers of subway stations and brand names
of apartment complexes. No matter how small or insignificant they
are, neighborhood architectures should have public values as
entities. We should meet ordinary but well-designed architectures
and spaces which are created by materials on earth to have their
unique and distinct features in our neighborhoods. To that end, I try
to create spaces as easily and clearly as possible under different
conditions so that the values and pleasures of unique places
created by architectural spaces in neighborhoods can be delivered
to people. They should become joyful and familiar icons in our
neighborhood. 

Adding vitality to halted scenes - honest expression of
materials through feel and emotion
Recently, my studio has been making various attempts to embody
honest expression and composition of materials. Buildings, not
architecture, are realistic works created under complicated real
conditions because numerous materials with physical properties
physically interact with each other to produce sturdy structures.
Models built of paper or Styrofoam¢‚, or flamboyant 3D graphic
images, cannot emulate the strong properties of materials. 

Each material has different properties and scales. The honest
expression of patterns created by the collection of members of the
framework and materials produced by the texture of the properties
stimulate our feelings and emotion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completing the real features of building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reate minuscule changes and differences beyond the primary
impression of materials. Various aspects of properties and scales
are created according to the perspectives and distances of viewers.
In this way, vitality is merged into the immovable buildings to create
pleasant and various architectural features. 

Securing various depths for perspectives in urban or natural
spaces
I have worked on various projects while paying attention to
extension of boundaries focusing on perspectives and potentials of
fluidity of empty spaces. Windows are more than devices to visually
connect the inside to the outside of buildings or for ventilation.
Streets we walk on, the neighborhoods in which we live, nature, and
the many people we meet by chance or necessarily are easily
forgotten inside the dichotomous thick walls of buildings. To create
a healthy city through buildings, we should reflect on ourselves
living in a city as we approach our urban surroundings and nature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Healthy cities and society can be
created regardless of locations of buildings, architectural programs
or their scales. 

From now on, let’s start from our neighborhood alleys and avenues
we walk through every day. Let’s move our bodies as we try to see
what we have just encountered from the past, feel the changes of
surrounding urban landscapes and look at the gaps of walls and
windows. 

Park, Insoo 

SMARTECT for DESIGN VALUE 
Since I started my professional architectural career in 1995, I have
lived around 16 years with the title of architect. As I was selected as
a recipient of the “2011 Young Architect Award,” I have been shown
the congratulations of my colleagues and acquaintances. From my
personal viewpoint, my winning of this award has had two meanings.  

First, it is about the title of “architect.” In fact, I have refrained from
using the term in the past. I was reluctant to introduce myself as an
architect because I thought every architect I know of is person with
extraordinary ability. Thus, I thought it would be appropriate to be
recognized as an architect rather than referring to myself as one.
With the award win this year, I feel finally free to introduce myself as
an architect. 
The second relates to the term “youth.” After receiving the award,
my friends told me, “congratulations! But you are not so young, are
you?” or “I envy you because you received an award for “young”
architects.” Given that people in my age group are at a critical
juncture in their lives, such as being promoted to executive positions
or preparing their own businesses and the like, I feel gratitude for
the fact that now I am now officially recognized for my “youngness”
since I can contemplate my promising future.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architectural works I have produced so
far. Nevertheless, I could be able to talk about my architectural
viewpoint, but I don’t think it is meaningful for me to talk about my
architectural life because I am still a “young” architect.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to express my opinions on my architecture in the
future, and my thoughts will become more refined as time goes by.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rchitects in
Korean society at the moment, while believing that my errors may
be generously forgiven since I am still “young”. 

I think architects have made a positive contribution to society in one
way or another. From architects who handled the architecture of the
German Werkbund in the industrial age to globally recognized
architects at the present time, and to architects who make efforts to
create communal places for everyday life. All of them have played
and are playing important roles in providing necessary works for
society and the public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In particular,
architects were once treated with contempt as they had fallen victim
to the logic of power in Korean society or unfairly treated under
limited contracts. They were sometimes left confounded and
bewildered due to social upheavals and prejudice. 

However, I believe one thing the present architects should never
forget is that we should provide insight and smartness to the public
through architecture. Unlike artifacts, architecture cannot be
dominated by a few individuals. It is always related to the people
and undergoes various processes. In this regard, the insights of

architects will provide the world with new meanings of architecture
and strengthen the roles of architects. We, the architects, should
develop our talent and aptitude and return our knowledge to the
public. 

Architects should be thorough in their work and try to offer
smartness through final results no matter how time consuming and
difficult the process might be. Size or scale of their work doesn’t
matter. They should achieve meaningful smartness in each
individual project. 

As time passes, the concept of education and architects is
changing. The talented human resources for new architecture are
currently becoming more abundant. Fortunately, the legal
environment relating to architecture is also likely to change.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Building Act,” and “Promotion Act
for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are being established or revised.
This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fully establish architecture in its
rightful place. 

Although rumors have circulated that architects are “stubborn,” “like
money too much,” are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or are “boring,”
now is the time for us to change these misunderstandings into
expressions such as architects are “smart,” “reliable,” “capable,” and
“contribute well to society.” 

Architecture should break away from blaming the difficult
environments of the past and should be filled with new and
meaningful tasks. In this sense, the task of architects is newly
assigned, and I believe that architects should begin to provide the
public with insight and knowledge. 

Park, Ins soo, KAI, KIRA 
Mr. Park was born in 1967 and earn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architecture at Soongsil University. He had studied under
Prof. Lee Sun-koo at that Univ. While he worked for Buma
Architects, he went to England to study architecture under Patrick
Schumacher at AA School DRL, with the support of director Kim
Jong-geun of Buma Architects. After returning home, he established
iArc Architects in collaboration with Yoo Kerl and served as a co-
representative of the organization for 10 years. 

He opened his own practice, PARKiz architects, in 2010. He
received a gold medal at the Gyeonggi-do Architectural Cultural
Awards in 2010, and his work on “Shaft system for controlling
indoor environment” was selected as the winner of a research
project by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n 2011. He makes efforts to
fulfill his social responsibilities not just through architecture, but also
through patent works related to eco-friendly products. Currently, he
serves as an adjunc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eoul and lives
with his wife and two children in Pyeongchon. 

PARKiz architects Inc.UTAA Architects WISE ARCHITECTURE

Young Jang 

Sook Hee Chun

Essay 
We opened our practice and began to work in New York in October,
2008, when the world was still reeling from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At that
time, the fantasy that architecture would satisfy the infinite desires
of people was collapsing. People previously thought “bigness” of
architecture and cities would bring new wealth and power to them.
In contrast, we commenced our career with the perspective of
“smallness.” 
The perspective of smallness means that we watch everyday life
and remind people of the extraordinary aspects of supposedly
mundane life. Enlightened daily routines contain meanings such as
comfort of everyday life, relaxation, insightfulness and affordability. 
We go to markets to find materials we need. Products are created
by hand. We prefer visiting markets or finding plants to feel and
touch materials over browsing catalogues or sample books when
we try to design details. In this sense, smallness allows the direct
intervention in materiality. 
Moreover, smallness implies that architects can create opportunities
through intervening in projects. In other words, architects can act as
planners of programs. If architects can directly intervene in projects
and create events, the stages would be somewhere in cities. When
projects in which architects are actively involved are placed in urban
spaces, the spaces naturally have publicity. This publicity in turn
provides architects with chances to communicate with society on a
small scale. 
These public values have been sustained for the past two decades
in the midst of the capitalization process of massive architecture.
The values of everyday life are something that politicians have
always their eye on in giant cities and large-scale projects to add
their achievements, and the parasitic architectural capital and high-
flying architects colluding with the desires have forgotten that the
values have existed and will exist in the future in cities. In this
context, smallness is not a matter related to project scale, but rather
refers to our attitude of contemplation of our ordinary lives. 

Profile
Jang Young, AIA, LEED AP received his Master of Architecture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fter received a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e from Hongik University in Korea. He has
worked at Steven Holl Architects and Rafael Vinoly Architects in
New York, and currently runs WISE Architects together with
architect Chun Sook Hee. 
Chun Sook Hee, AIA, LEED received her Master of Architecture
from Princeton University after received a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e from Ewha Womans University in Korea. She has
worked for Gwathmey Siegel & Associates Architects, New York,
and Iroje Architects and Planners, Seoul, Korea, and is currently
running WISE Architects with Jang Young. 
WISE Architecture was established in New York in 2008 and
opened an office in Seoul in 2010. Recently, they designed Y
House in Seoul, and the Chesterfield Penthouse in New York. They
have participated in many architectural activities such as the “Yi
Sang’s House”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other architects, and are
planning and exhibiting the “Box Mobile Galley” to the public. Also,
they won the “War & Women Rights Museum” award in 2011. Jang
and Chun participated in the 2010 Anyang Public Art Project and
the 2011 SAKIA Workshop as tutors, worked as architectural
instructor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are also
currently teaching at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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